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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잃은 것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

지만, 세상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잃은 것이 있으

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인 듯합니다. 요즘 청명한 가을 하

늘도 코로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, 코로나 창궐이 심했

던 지난 2월 집콕 시간을 보낼 때를 되돌아보면 또 나름의 

은총과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.

평소에 가족들 나름대로 바빠서 식탁에 함께 모여 식사

하거나 가족 미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집

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평화방송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미

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, 일상이 멈춘 상태인지라 식사 

때가 되면 자연스레 식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.

그동안 몹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정

지된 상황에 문득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

마음이 들어 용기를 내어 요리에 도전해보았습니다. 어느 

토요일 아침, 가장 만만해 보이는 ‘콩나물국밥’을 끓이기로 

하고, 전날 유튜브를 보며 레시피를 적어 놓았습니다. 아침

에 일찍 일어나 배우자 몰래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를 찾

아보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, 무작정 마트에 

가서 콩나물과 나머지 식자재를 모두 준비해 정성껏 뚝배

기에 끓였습니다. 

식탁에 올려놓고 짜잔! 가족들을 불러 시식을 한순간 

“오~우 아빠 짱!” 가족들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와 유쾌

한 아침 식사가 되었고, 일일 셰프의 뿌듯함도 누릴 수 있

었습니다.

한번 자신감을 얻은 후, 두 번째로 시도한 요리가 ‘목살 

김치 된장찌개’입니다.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몰래 서

프라이즈 이벤트로 하려고 하다 보니 냉장고에 있는 식자

재를 일일이 찾을 수 없어서,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를 통째

로 사는 바람에 배우자의 쓴소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

니다. 

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왠지 제가 큰일을 해낸 것

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, ‘나도 요리를 할 수 

있구나’하는 새로운 재미와 자신감도 얻었습니다. 거기에 

더 발전해 ‘오이소박이’와 ‘물김치’까지 도전을 해보게 되었

지요. 나중에는 과감하게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제가 

만든 요리로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. 

그러나 양 조절이 잘 안 되어 문제였습니다. 오래전 배

우자 생일에 좋아하는 ‘낙지 미역국’을 끓였는데, 아뿔사! 

기름에 덖은 미역이 물에 불어 끓여 놓고 보니 한 들통이나 

되어 보름 동안 먹었던 악몽이 ‘목살 김치 된장찌개’를 끓

일 때도 다시금 재연되기도 했지요. 하지만 그때 배꼽을 잡

고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

오릅니다. 저의 작은 희생, 깜짝 이벤트가 가족들에게 사랑

의 백신이 되어주고, 답답한 집콕 생활 안에서도 소확행과 

가족들 안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기에, 어려움 속에

서도 서로 뭉치면 남다른 행복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

좋은 체험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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